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 크게 확산
농촌진흥청 , 물옥잠 등 6종 확인 … 발생면적 2만1000ha 이르러

국내에많이사용되는제초제에저항성을나타내는논잡초의발생면적이늘고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인 <설포닐우레아(Sulfonylurea)> 계통의 약제

에저항성을나타내는논잡초 6종의발생면적이 1998년 3000㏊에서 2002년 2만1000㏊로크게늘었다.

제초제 저항성 잡초는 대부분 잎이넓은광엽잡초로물달개비, 물옥잠, 마디꽃, 미국외풀, 올챙이고랭이, 알

방동사니등 6종으로 1년생이며종자로번식하는잡초이다.

제초제 저항성 잡초는 1998년충남 서산에서물옥잠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전남지역 담수 직파재배 지역

으로확산됐고최근에는전국에서발생이확인되고있다.

농진청이저항성잡초의제초제반응을조사한결과, 이들논잡초는표준방제양의 62배에서최고 188배의

약제를살포해야만방제가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설포닐우레아 계통의 제초제는 1987년 국내에 보급된 이후혼용 제초제로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로 현재

논사용제초제의 70%정도를점유하고있다.

그러나 이들 잡초는 설포닐우레아 계통의 약제에만 저항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제초제를 살포한다면 방제

가가능하다.

농진청은 저항성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토양처리제를 살포하거나 다른 약제를 살포하도록 농가 지

도를실시하고있다며앞으로저항성잡초발생에대한지속적인전국규모의모니터링을실시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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